
5일 국내 증시가 5% 넘게 급락하며

검은 목요일 을 기록한 것은 미국

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

며 인공지능(AI) 산업 관련 규제가

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.

특히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 메

모리 업체들의 신규 발주 둔화로

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자

반도체와 반도체 장비, 전력기기

등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급

락했다.

이날 코스피 지수는 300.00포인

트(5.28%) 내린 5383.80으로 마감,

지난 4월 3일(5337.30) 이후 7개월

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.

코스닥 지수는 36.54포인트

(5.11%) 내린 678.41로 마감하며

종가 기준 지난 7월 30일

(644.78) 이후 약 3개월 만에 600대

로 밀렸다.

이날 양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

드카 가 발동됐다. 같은 날 두 시장

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

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.

이날 두 시장이 모두 급락한 것

은 각 시장 대표 종목인 반도체와

반도체 장비주가 큰 폭으로 내린

영향이 크다.

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상

하원과 주지사 과반이 모두 민주당

에 넘어간, 이른바 블루웨이브 가

국내 증시에는 충격으로 다가온 모

양새다.

시장 구조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

비에 집중된 국내 증시의 경우 AI

와 데이터센터투자에 대한 속도 조

절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압승에 더

취약했다. 특히 텍사스와 오하이오

등 미국의 주요 데이터센터 투자

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

로 당선되며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

인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

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.

일례로 텍사스는 2028년까지 미

국에서 새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

는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30%를 차

지한다. 여기에 데이터센터에 대한

지역사회의 반발이 이번 선거로 확

인되며 민주당이 관련 규제에 한층

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

전망도 있다. 연합뉴스

5일
코스피지수 5383.80

-300.00
▼ 코스닥지수 678.41

-36.54
▼ 유가(WTI, 달러) 88.12

-7.97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64.67 1317.73 1EUR 1536.20 1476.26

100 861.88 832.24 1CNY 211.18 191.08

2026년 11월 6일 금요일6 경 제

부동산 경매 침체 속 주상복합 무더기 응찰

두 달 연속 제주지역 부동산 경매

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

상황에서 제주시 한 주상복합건물

에 무더기 응찰자가 나와 눈길을

끌고 있다.

5일 경 공매 기업 지지옥션의

10월 경매동향보고서 에 따르면

10월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경매물

건은 895건으로 전달 849건보다 46

건 늘었다. 하지만 올해 최대치를

기록했던 지난 8월(945건) 수준에

는 못미치는 수준이다.

895건 중 156건이 낙찰되면서 낙

찰률은 17.4%, 낙찰가율은 42.9%를

기록했다.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

지난달(22.2%, 57.4%)보다 하락하

면서 전국 낙찰률 22.1%, 낙찰가율

55.1%에는 미치지 못했다.

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

228건으로 전달 178건보다 50건이

나 늘어나 전체 증가 건수 대부분

이 주거시설로 추정된다. 낙찰 건

수는 71건, 낙찰률은 31.1%, 낙찰가

율은 47.0%로 낙찰률은 전국평균

27.0%보다 높았지만 낙찰가율은

69.2%보다 낮았다.

업무 상업시설은 201건 중 27건

이 주인을 찾아 낙찰률은 13.4%, 낙

찰가율은 41.2%를 보였고 토지 경

매는 460건 중 58건이 낙찰되면서

낙찰률은 12.6%, 낙찰가율은 35.6%

를 기록했다. 토지 경매의 경우 지

난 9월 낙찰률 14.7%보다 떨어져

물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

지고 있다.

주거지설 경매 중 아파트는 모두

34건의 경매가 진행됐으며 낙찰가

율은 75.2%로 전국평균 85.2%에 못

미쳐 아파트 경매도 부진을 면치

못하고 있다.

아파트 중 제주시 도련1동에 위

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3건에 30명

안팎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적으로

응찰자 수 Top10 안에 들어갔다.

3 4 5층에서 1호씩 모두 3호에

대해 감정가 각각 4억6000만원으로

경매가 진행됐고 3층 31명, 4층 29

명, 5층 27명이 응찰에 나서 3억

6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사이에

서 낙찰됐다.

이와 함께 제주시 용강동에 위치

한 3층 규모 단독주택은 유찰이 거

듭되면서 당초 감정가 173억2000만

원보다 1/3 수준인 53억원에 낙찰

됐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

제주의 가을과 겨울을 달리면서 느

끼고 경품까지 얻을 수 있는

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 가 5일

시작됐다.

제주관광공사는 상반기에 이어

가을 겨울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

한 러닝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

관광 비수기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

위해 5일부터 12월 15일까지

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 를 운

영한다고 밝혔다.

더 제주 포시즌(THE JEJU

FOUR SEASONS) 캠페인의

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

은 제주 전역에서 자유롭게 참여

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빙고

런 과 우도 가파도에서 함께 달리

는 오프라인 러닝아일랜드 로 진

행된다.

모바일 빙고런 은 제주 전역의

러닝 코스를 달리며 모바일 앱으로

완주를 인증하는 참여형 이벤트로

참가자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러닝

코스와 주변 관광정보를 확인하고,

지정 코스를 완주하면 빙고 스탬프

를 획득할 수 있다.

이번 시즌에는 25개 코스를 활용

한 빙고 미션을 도입해 참여의 재

미를 더했고 미션 달성에 따라 다

양한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

있다.

또한 도내 로컬 카페 등 소상공

인 매장과 러닝 코스를 연계해 참

가자에게 할인 및 이용 혜택을 제

공, 러닝 관광이 지역 상권 방문과

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.

러닝아일랜드 는 제주 본섬과

는 다른 매력을 지닌 우도와 가파

도를 무대로 진행된다.

우도에서는 1박 2일간 섬의 해안

길을 달리며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

고, 지역 숙박 및 먹거리 등을 함께

경험하는 체류형 러닝 프로그램을

운영할 예정이다.

가파도에서는 평탄한 섬 지형

을 활용한 러닝과 함께 참가자들

이 팀을 이뤄 섬 곳곳의 명소를

찾아가는 미션형 프로그램을 선

보인다.

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 의

세부 참가 방법과 프로그램별 모집

일정, 스탬프런 인증 상점 등에 대

한 세부 내용은 인스타그램 러닝

위크제주(@Runningweek_jeju

) 와 더 제주 포시즌(@the_jeju

_fourseasons) 을 통해 확인할

수 있다. 위영석기자

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본점 스크린에 코스피,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.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

압승(블루 웨이브)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각각 전거래일 대비 5% 넘게 하락한 5383.80
(5.28%), 678.41(5.11%)을 기록했다. 연합뉴스

올 상반기 진행된 러닝위크 마라도런. 제주관광공사 제공

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 시작


